
피죤 회장, 폭행사주 혐의로 경찰 출두
해고무효 소송 중 귀가길 폭행당해 … 폭행범에게 3억원 전달 진술 확보

이윤재 피죤 회장이 이은욱 전 사장에 대한 청부 폭행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강남경찰서에 10월5일 출석

했다.

검정색 차량을 타고 경찰서에 도착한 이윤재 회장은 마스크를 쓴 채 환자복 위에 점퍼를 걸친 상태로 두

남성의 부축을 받으며 조사실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.

이윤재 회장은 애초 10월4일 출석할 것을 통보받았으나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하루 늦게 소환에 응한 것으

로 밝혀졌다.

강남경찰서 강력4팀은 이윤재 회장을 상대로 조직 폭력배를 동원해 이은욱 전 사장에 대한 폭행을 사주했

는지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.

이은욱 전 사장은 2011년 2월 피죤 사장에 취임했으나 4개월 만에 이윤재 회장에 의해 해임됐으며, 해임된

후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및 해고무효 소송을 낸 바 있다.

재판이 진행되고 있던 9월5일, 이은욱 전 사장은 귀가하던 길에 괴한 3명으로부터 주먹과 발로 폭행당했다.

그 후 경찰조사에서 범행의 배후로 이윤재 회장을 지목한 바 있다.

이은욱 전 사장을 폭행한 조직폭력배 3명과 이들에게 폭행을 지시한 피죤 김모 이사는 경찰에 체포돼 구속

됐다.

경찰은 이윤재 회장이 김모 이사에게 3억원을 전달했으며 이 돈이 이은욱 전 사장을 폭행한 조직 폭력배들

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-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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